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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도시노인의 외로움 정도와 영적 요구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심리적인 건강과 
영적 건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영적 돌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여 간호사의 역할 확대 및 노인전문간호사 역할 
확립에 기여함은 물론 도시지역 경로대학의 건강 관련 교육프로그램 또는 영적 돌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K구에 거주하면서 S교회 경로대학에 다니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본 연구에 동참하기를 수락한 노인 159명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외로움 정도는 평
균 2.02점(4점 만점)이었으며, 영적 요구는 평균 4.51점(5점 만점)으로 조사되었고 사랑과 유대감 영역이 가장 높았다
(4.66). 외로움과 영적 요구는 역 상관관계가 있어서(r=-.31, p<.001) 외로움이 클수록 영적 요구도는 낮았고 종교 예식
에 참여하는 경우(p=0.032), 80세 이상 생활보조금을 받는 여성의 영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인
들의 외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영적 간호중재 전략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oneliness and spiritual needs of the elderly in a 
certain area.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over 65 years, 159 elderly who attended in senior classes in 
Seoul.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developed by Russell, Peplau 
& Cutrona (1980) and translated by Kim & Kim (1989) and 'Spiritual need scale' developed by Yong (2008).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5.0 program, t-test, ANOVA, Scheffe's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score of loneliness was 2.02/4, spiritual need was 4.51/5.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spiritual needs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Loneliness of the elderly who do not 
attend a religious attendance was high and spiritual needs were low. Spiritual needs of the elderly who are 
women over 80 years and living with subsidy from the government were high. Spiritual nursing interventions 
are needed to reduce a feeling of loneliness among the elderly who experience high degree of lonel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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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서비스 발달과 생활수준 향
상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
의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후인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고령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 이와 같은 고령화 현상
은 인간의 생애주기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노인들을 

경제적, 신체적, 역할 상실에 따른 심리사회적 문제 및 외
로움, 고독, 우울 등으로 인한 영적인 문제로 개인적 어려
움을 겪게 만든다[2][3].

신체적 노화와 더불어 심리사회적 및 경제적 위축은 
노인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울, 무력감 등을 야기 시
키고, 배우자 상실은 노인의 외로움을 가중시켜[4] 다른 
연령층 보다 더 많은 외로움을 경험하게 만든다[5]. 인생
의 황혼기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신체적 노화, 경제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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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 배우자와의 사별, 사회적 역할 상실 등으로 인해 젊
은 시절 느꼈던 외로움과는 다르게 지각된다[6]. 이러한 
외로움은 노년기의 전반적인 안녕감이나 삶의 질을 저하
시키고 우울이나 무력감, 절망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야
기하여 만성화될 경우 자살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어 노
년기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
다[7]. 따라서 노인들의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 불안은 다
가올 미지의 삶에 대한 불안감 증대로 영적 요구를 필요
하게 만든다[8].

노인들은 걱정거리가 있을 때 정신적 편안함을 위해 
영적 안녕을 추구한다. 이와 같은 영적 요구는 거주 지역
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농촌 노인은 경제적 문제
(52.1%), 질병문제(31%)를, 도시지역 노인은 외로움
(29%), 자녀나 부부문제(31.8%) 등을 주 걱정거리로[9] 
생각하고 있다. 이는 도시가 농촌에 비해 노인 인력시장
이 잘 형성되어 있고 최신 의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접
근성 용이, 활성화된 사회지지체계  등으로 경제적 어려
움, 건강문제 등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나 핵가족화
로 인한 가족 구조 변화에 의한 소외감, 외로움으로 누군
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정서적 도움을 받고 싶은 영적 요
구 충족은 쉽지 않아[10]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
서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중이 17.4%, 독거노인이 총 가
구 구성비의 6.0%, 노인들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외로
움, 소외감 9.5%, 서울시 고령화 비중 9.2%[1] 등을 감안
할 때 도시지역 노인의 외로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로대학은 노인들이 동년배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
며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건전한 취미와 오락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과 여
가활동이 가능하고 다양한 교양, 교육, 건강 관련 프로그
램 운영 등이 진행되므로 노인의 소외감, 외로움 등과 연
관된 영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다[11]. 즉 경로
대학은 노인들의 영적 요구 충족 및 영적 안녕을 추구하
는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경로대학
을 방문하는 노인들의 외로움 정도를 파악하고 외로움 
해소 방안을 위한 영적 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사
안이며 도출된 영적 요구를 중심으로 한 간호중재프로그
램 개발 및 적용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노인 영역 전문가
인 노인전문간호사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경로대학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의 외로움과 그에 따른 영적 요구 관련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노인의 외로움 정도
와 영적 요구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심리적인 건강과 영적건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영
적 돌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여 간호사의 역할 확대 및 

노인전문간호사 역할 확립에 기여함은 물론 도시지역 경
로대학의 건강 관련 교육프로그램 또는 영적 돌봄 프로
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K구에 거주하면서 S교회 경
로대학에 다니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의사소통
이 가능하고 본 연구에 동참하기를 수락한 노인 159명으
로 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외로움

외로움은 Russell, Peplau와 Cutrona[12]가 개정한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ULS)을 Kim과 Kim[13]
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의 4
점 척도로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때때로 그렇다’ 3점, ‘자주 그렇
다’ 4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
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는 개발 당시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2.2.2 영적요구

영적 요구는 Yong, Kim, Han과 Puchalski[14]가 개발
한 24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사랑과 
유대감 2문항, 삶의 의미와 목적 6문항, 신과의 관계 5문
항, 죽음의 수용 6문항, 희망과 평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원하지 않는다’ 1점, ‘원하
지 않는다’ 2점, ‘보통으로 원한다’ 3점, ‘많이 원한다’ 4
점, ‘아주 많이 원한다’는 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
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개발 당시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12월까
지로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해당 기관의 기관장을 사전에 방문하
여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또한 설문지 내용과 작성방법, 자료수집에 대하
여 교육을 받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직접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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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
Loneliness Spiritual needs

M±SD F/t P M±SD F/t p

Age(years)  

  65-69 17 (10.7) 2.12±0.46

3.00 .053

4.26±0.36 b＊

6.25 .002  70-79 97 (61.0) 2.07±0.51 4.45±0.37

  over 80 45 (28.3) 1.87±0.44 4.61±0.32 b＊

Gender  

  Male 22  (20.8) 2.12±0.42
1.26 .211

4.36±0.34
-2.88 .005

  Female 126 (79.2) 1.99±0.51 4.52±0.36

Level of education 

  Ineducation 53 (33.3) 2.06±0.57

0.42 .798

4.53±0.41

0.92 .454

  Elementary 63 (39.6) 1.96±0.49 4.48±0.35

  Middle school 26 (16.4) 2.07±0.43 4.36±0.33

  High school 13 (8.2) 2.06±0.39 4.43±0.36

  Above college 4  (2.5) 1.95±0.19 4.43±0.37

Job

  Yes 13  (8.2) 2.00±0.57
-0.16 .876

4.46±0.31
-0.12 .905

  No 146 (91.8) 2.02±0.49 4.48±0.37

Household

  Solitary 43 (27.0) 1.98±0.54

0.40 .754

4.58±0.37

1.78 .154
  The elderly couple 42 (26.4) 2.06±0.52 4.41±0.34

  With married children 69 (43.4) 2.03±0.46 4.45±0.37

  The others 5  (3.2) 1.86±0.30 4.45±0.34

Living expenses  

  Myself 22 (13.8) 1.98±0.53

 0.44 .726

4.51±0.30

2.66 .050
  Partially dependent on children 52 (32.7) 2.08±0.53 4.39±0.36 c＊

  Fully dependent on children 47 (29.6) 1.99±0.42 4.44±0.42

  Subsidy from the government    38 (23.9) 2.00±0.31 4.61±0.31 c＊

Health status   

  Good 29 (18.2) 1.92±0.54

0.95 .390

4.48±0.30

0.03 .970  Moderate 88 (55.4) 2.02±0.45 4.47±0.37

  Bad 42 (26.4) 2.09±0.54 4.49±0.41

Religious attendance 

  All the time 73 (45.9) 1.92±0.51 a＊

3.60 .015

4.54±0.34 d＊

3.01 .032
  Most of time 57 (35.9) 2.03±0.50 4.47±0.33 e＊

  Sometimes 22 (13.8) 2.21±0.33 4.59±0.35 f＊

  Rarely  7 (4.4) 2.40±0.38 a＊ 4.18± 0.40 def＊

＊a∼f: Scheffe's test(Same letter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로움과 영적 요구
[Table 1] Comparisons of Loneliness and Spiritual Need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59)

과 취지를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설문
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총 200부를 배부하여 169부를 회수하였으며 
완결하지 못하였거나 부적합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한 최
종 159부를 분석하였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 (version 15.0)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구하
였고, 외로움과 영적 요구도는 평  균과 표준편차로 분석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로움과 영적 요구도는 

t-test, ANOVA와 Scheffe's test, 외로움과 영적 요구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로움과영

적 요구

외로움은 종교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군이 2.40으로 언
제나 참여하는 군의 1.92보다 높았다(p=.015). 영적요구
는 연령, 성별, 생활비 조달형태, 종교예식 참여정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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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차이가 있었다.
80세 이상군의 영적 요구도는 4.61로 60대 군의 4.26

보다 높았으며(p=0.002), 여성이 4.52로 남성의 4.36보다 
높았다(p=0.005). 기초생활수급군이  4.61로 일부 자녀 
보조를 받는 군의 4.39보다 높았으며(p=0.050), 종교 예
식에 참여하는 경우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보다 영적요구
가 높았다(p=0.032)(Table 1).

3.2 외로움과 영적 요구

대상자의 외로움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02점이었
으며, 영적 요구는 5점 만점에 평균 4.51점이었다. 영적 
요구의 하부영역 중 사랑과 유대감 영역이 4.66점으로 가
장 높았으며 이어서 희망과 평화 4.61점, 삶의 의미와 목
적 4.57점, 신과의 관계 4.56점, 죽음의 수용 4.13점 순이
었다(Table 2).

[표 2] 외로움과 영적 요구
[Table 2] Loneliness and Spiritual Needs

M±SD Min Max

Loneliness(score) 2.02±0.03 1.00 3.35

Spiritual need(score) 4.51± 0.35 3.62 5.00

*Love and connection 4.66± 0.51 2.50 5.00

*Meaning and purpose 4.57± 0.45 3.00 5.00

*Relationship with God 4.56± 0.46 2.80 5.00

*Acceptance of dying 4.13± 0.61 2.83 5.00

*Hope and peace 4.61 ±0.42 3.20 5.00
 

 * Subcategories of Spiritual Needs

3.3 외로움과 영적 요구 간의 상관관계

외로움과 영적 요구는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r=-.31, p<.001) 외로움이 클수록 영적 요구도는 낮
았다. 영적 요구의 하부 영역과 외로움은 삶의 의미와 목
적(r=-.21, p=.007), 신과의 관계(r=-.18, p=.022), 죽음 수
용(r=-.34, p<.001), 희망과 평화(r=-.21, p=.006) 등이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표 3] 외로움과 영적요구 상관관계
[Table 3] The Correlation between Loneliness and Spiritual 

Needs  

S.N L&C M&P R with G A of D H&P

r(P) r(P) r(P) r(P) r(P) r(P)

L
-.31 

(.000)

-.40 

(.613)

-.21 

(.007)
-.18 (.022)

-.34

(.000)

-.21 

(.006)

S.N=Spiritual Needs; L=Loneliness; L&C=Love and 

Connection; M&P=Meaning and Purpose; 

R with G=Relationship with God; A of D= Acceptance of 

dying; H&P=Hope and peace

4. 논의 및 결론 

4.1 논의

본 연구 결과 노인의 외로움은 2.02점(4점 만점)으로 
Kang[2]의 2.01점과 유사하였으나 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15]의 2.18점, 장기 입원 노인을 대상으로 한 
Jun[16]의 2.22점 보다 낮고, 정년퇴직 노인 집단을 대상
으로 한 Adams, Sanders와 Auth[17]의 1.92점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 대상자들이 시설
에 거주하는 노인이나 장기입원 노인보다 외로움 정도가 
낮은 것은 경로대학의 정기적 방문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을 경험할 수 있고 또래 집단 노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외로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나타난 결과
로 사료된다. 반면 정년퇴직 노인 집단보다 외로움이 높
게 나타난 이유는 정년퇴직 노인들이 본 연구 대상자들
과 달리 다양한 시설이 구비된 퇴직자 전용 거주지에 주
거하며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한다. 한편 독거
노인의 외로움은 2.55점[18]으로 장기입원 노인, 시설거
주노인, 정년퇴직 노인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혼자 살아가는 노인들의 경우 혼자 있는 시간이 많
고 말벗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낮은 신체활동 능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어렵고 힘든 일
이 있을 때 정서적으로 격려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
계로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외로움은 우울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문제를 유발하는 
고위험 인자이고[17],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환
경에 따라 외로움 정도가 다양하므로 노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영적 요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종교는 노인의 외로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노인이 참여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외로움 정도가 낮게 조사되어 Song과 Kim[10], 
Adams, Sanders와 Auth[17]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이
는 신앙생활이 노인들이 살아가면서 세상과 이웃으로부
터 소외받지 않도록 도와주며 절대자 안에서 영적인 갈
증을 해소하고 행복과 평화로운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노인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하면 노인의 외로움은 연령, 성별, 직업, 동거형태, 
생활비, 주관적 건강상태, 누구와 사는지에 의해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나 사회적 관
계망 안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지지에 의해 좌우되므로[19]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는 정부차원의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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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영적요구는 4.51점(5점 만점)으로 일반 노인을 대상으

로 한 Choi 등[20]의 2.35점, 호스피스 환자의 영적 요구 
3.69점[21], 혈액투석 환자 3.50점[22], 입원환자 3.49점
[23] 등과 비교했을 때 만성 질환이 있거나 입원 환자, 죽
음을 앞둔 말기 환자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 전원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경로대
학을 방문하는 노인들로 신앙생활이 마음의 평안과 심리
적 안정을 도모하여 영적 안녕을 증가시키고 영적 의미
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영적 요구 또한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노인의 영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영적 안녕을 이루기 어려우므로 간호사는 노인 개개인의 
영적 요구를 이해하고 대상자를 전인적으로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간호사들은 
영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과중한 간호업무로 
간호 실무에서 종종 기피하며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24]. 
그러므로 노인들을 돌보는 노인전문간호사, 경로대학의 
교사, 기타 노인 병원과 노인요양원에 종사하는 모든 요
양보호사들에게 영성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교육 및 영
적 돌봄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영적 요구 하부영역 중 가장 높았던 항목은 사랑과 유
대감이었으며, 희망과 평화, 삶의 의미와 목적, 신과의 관
계, 죽음의 수용 순으로 나타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Yang[24]의 연구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Song과 
Kim[2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인간의 성장과 
위기상황에서 사랑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인간은 관계 안
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 요구를 살펴보면 연령, 생활
비, 종교 생활 등에서 영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는데 연령은 80세 이상 군이 65세∼69세 군보다 영적 요
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영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Song과 Kim[23]의 연구와 같은 맥락
이다.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
하는데 영적인 차원이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여자의 영적 요구가 남자보다 높
았는데, 이는 여자 노인의 영적 요구 55, 남자 노인의 영
적 요구 52로 나타난 Song과 Kim[1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감성적인 경향이 있어 영적 
요구의 주요 개념인 사랑, 의미, 목적, 죽음 등을 더 진지
하게 생각하는 것[23]이라고 해석된다.  한편 성별에 따
라 영적 요구의 차이가 없게 나타난 연구[20,21,22]도 있
으므로 성별에 따른 영적 요구와 관련된 추후 지속적 연
구가 필요하다. 

생활비 조달형태를 살펴보면 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

을 받는 기초생활수급군의 영적 요구가 스스로 해결하거
나 자녀에게 의존하는 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기 어렵지만 이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삶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부담이 증가되어 정
신적 지지를 위한 방안으로 영적 요구가 더 높아지는 것
으로 사료된다. 이 같은 영적 요구는 타인과의 갈등, 수치
감, 분노, 격리감, 공허감, 부정 등이 발생되는 상황과 같
이 다양한 형태의 부조화속에서도 파생될 수 있는데[25], 
본 연구에서는 경제능력 상실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 부
조화를 영적 요구로 보상받으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
각한다. 한편 종교 예식의 참여에 따라 영적 요구가 달랐
는데,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노인이 참여하지 않는 노인
보다 영적 요구가 높아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에 비해 영적 요구가 높게 나타난 Song과 Kim[10]의 
연구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는 경로대학에서 종교
예식은 물론 기도훈련, 성경공부, 웃음치료, 소그룹 활동, 
다양한 취미활동, 칭찬 릴레이, 유서 쓰기, 죽음 교육, 가
족 및 친지와 화해하기, 컴퓨터 교육을 통한 이메일 주고
받기로 외로움 극복하기, 휴대폰 교육을 통한 문자 주고
받기, 경로대학 학생들 간의 안마 해주기를 통한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외로움과 영적 요구는 역 상관관
계가 있었는데, 이는 외로움과 영적 요구가 순 상관관계
로 나타난 선행연구[20]와 상이한 결과이다. 외로움이 클
수록 격려받기 원하고 외로움을 함께할 수 있는 지지기
반을 찾아 의지하며 가치 있는 한 사람으로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본 연구 대상자들은 70%가 배우자 또는 자녀
들과 거주하고 60%는 자녀들의 도움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81%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문제가 다른 노인에 비해 절실하지 않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가족 지지체계가 있어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된다. 한편 외로움과 영적 요구의 하부영역
인 삶의 의미와 목적, 신과의 관계, 죽음의 수용, 희망과 
평화 등이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로움이 
적을수록 삶의 의미와 목적이 뚜렷하며 신과의 관계도 
깊고,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희망과 평화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외로움이 적을수록 우울과 불안
이 감소하여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웰 다잉(well-dying)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남아 있는 삶의 평안과 행복을 추구
하기 위한 영적 요구가 높아져[26]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
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노인의 외로움 및 영적요구 정
도를 파악하고 이들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노
인의 외로움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일 방안으로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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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요구를 파악하여 영적 안녕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영적 요구를 충족시켜 영적 
안녕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인의 외로움을 감소시키기 위
한 전략으로 영적 요구에 대한 정확한 문제 규명과 규명
된 문제를 토대로 개발된 맞춤형 간호중재를 제공한다면 
이는 곧 전인간호로 이어져 노인이 겪고 있는 외로움 감
소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지역 
경로대학을 규칙적으로 방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
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기타 지역으로 확대하여 일반화
하는 데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4.2 결론

외로움은 노년기의 안녕감이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우울이나 무력감, 절망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야기하여 
만성화될 경우 자살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외로움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녕을 도모할 수 있는 영적 요구를 분석하여 중재하는 
것은 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다. 하여, 본 
연구는 도시 노인의 외로움 정도와 영적 요구를 파악하
고 이들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노인의 심리적 건강과 
영적 건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영적 돌봄의 필요
성을 재확인하여 도시지역 경로대학의 건강 관련 교육프
로그램이나 영적 돌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의 외로움 정도와 영적 요구 정도
를 규명하였으므로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노인 맞
춤형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노인에게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영적 요구의 하부 영
역 중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사랑과 유대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역 상
관관계로 나타난 노인의 외로움과 영적요구 간의 상관관
계에 대한 추후연구와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맞춤
형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후 외로움 감소 정도
를 평가하는 추후 연구, 그리고 일 지역이 아닌 기타 지
역 경로대학 노인들의 외로움과 영적 요구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는 추후 연구 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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